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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근 국민일보가 현재 교회 출석자와 과거 기독교 신자였던 ‘탈교회 성도(가나안 성도)’를 대상으로 교회의 소통, 
신뢰 등 다양한 영역의 인식조사(‘새로고침(F5) 환대의 공동체로’ 기획기사 참조)를 실시했는데, 그 결과를 살펴
본다.  

- ‘교회가 사회와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’라는 질문에 현재 기독교를 믿는 교인의 47%가 ‘그렇지 않다’고 응답해 교
회 내부에서도 세상과의 소통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미 절반 수준에 육박했음을 보여준다. 

- 교회를 떠난 ‘탈교회 성도(가나안 성도)’들의 평가는 더욱 냉혹했다. 69%가 교회의 소통 능력에 부정적인 반응을 
보였으며, ‘잘하고 있다’는 응답은 25%에 그쳤다.

[그림] 교회가 사회와 소통을 잘하는가 (%)

- 비신자와의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(1+2순위)으로는 ‘종교색을 드러내지 않는 지역사회 봉사 및 기부활동’(44%)
을 가장 높게 꼽았다. 이어 ‘신자 구분 없는 지역사회 공익활동’(38%), ‘교회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’(35%)이 
각각 2, 3위를 차지했다. 

- 비신자 소통 해법 1, 2위는 공통적으로 ‘교회만의 리그’를 탈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. 이는 전도를 목적으
로 한 전략적 접근보다, 이웃의 필요에 순수하게 응답하는 ‘사랑과 헌신’이 세상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임을 
시사한다.

비신자와의 소통 해법 1위, ‘종교색 뺀 봉사·기부’!

[그림] 비신자와 소통 해법 (교인/탈교회 성도, 1+2순위, %)

※출처 : 국민일보, 교인 47% “소통 부족”… 해법은 “이름표 뗀 헌신”, 2026.03.24. (https://www.kmib.co.kr/article/view.asp?
arcid=1774245927&code=23111111&sid1=mis)

교인 절반 가까이(47%), 교회와 사회 간 ‘소통 부족’!

[기독교인의 한국교회 인식]

※출처 : 국민일보, 교인 47% “소통 부족”… 해법은 “이름표 뗀 헌신”, 2026.03.24. (https://www.kmib.co.kr/article/view.asp?
arcid=1774245927&code=23111111&sid1=mis) 
*4점 척도(매우 그렇다, 그런 편이다, 별로 그렇지 않다, 전혀 그렇지 않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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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새신자의 유입을 막는 가장 큰 요인(1+2순위)으로 ‘기존 교인 간 결속이 강해 어울리기 어려움’(40%)과 ‘헌금에 
대한 금전적 부담’(40%)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.  

- 일방적인 전도(22%)보다,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‘우리끼리의 문화’를 해체하고,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낮
추는 교회 문화/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새신자 유입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.

[그림] 새신자 유입 저해 요인 (교인/탈교회 성도, 1+2순위, 상위 6개, %)

- 한국교회가 변화하기 위해 당장 내일부터 사라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물은 결과(주관식), ‘특정 정치 세력과
의 결탁과 정파성’(19%)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. 이어 ‘권위주의와 직분 권력화’(11%), ‘전도 방식’(10%), 
‘타 종교 배타성’(9%) 순이었다. 

- 특히, 정치 개입(1위)과 권위주의(2위)는 교회가 본연의 복음 가치보다 세상적 영향력과 수직적 질서에 치우쳐 있
다는 성도들의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다.

교회 변화를 위해 사라져야 할 모습, ‘정치 결탁과 정파성’ 1위로 꼽아!

[그림] 한국교회 변화를 위해 사라져야 할 모습들 (교인/탈교회 성도 주관식 응답자 기준, 상위 6개, %)

※출처 : 국민일보, ‘정치 세력과 결탁’ ‘강단서 정파적 발언’ 지적, 2026.03.17. (https://www.kmib.co.kr/article/view.asp?
arcid=1773644061&code=23111111&sid1=chr) 

새신자 유입 막는 요인, ‘기존 성도들의 끼리끼리 문화’!

※출처 : 국민일보, 응답자 5명 중 1명, 신뢰 상실 이유로 ‘재정 불투명’ 꼽아, 2026.03.17.(https://www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17736419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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